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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 인 

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발표  

○ 24일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낭독 

○ 검찰 기득권을 부활하여 검찰공화국을 획책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대한민

국은 검찰공포사회로 전락할 수 있어

○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수사 시의 선배 전관 봐주기 수사, 가족 비리에 대한 

이중적 태도 등에 비추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“공정과 정의”란 자신과 주변인에게는 

휘는 “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”

○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,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식견과 능력을  갖춘, 유

능하고 준비된 이재명 후보를 지지

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 인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
마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발표하였다. 

지지선언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여 서울(차지훈), 경기(백주선), 대전·충남(이영선), 광주(강행옥), 
전남(조재건), 부산·경남(김경지), 대구·경북(김무락) 등이 참석하고, 최병모 전 옷로비사건 특검, 
조원철 전 의정부 고양지원장, 김하중 전 국회입법조사처장,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, 민경
한 전 민변부회장,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, 정한중 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
장, 임선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, 윤웅중 전 육군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참여를 하였다. 

이들은 “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염원으로 시작된 검찰개혁을 무시하고, 검찰의 기득권을 부활하
고 강화하여  검찰을 통한 정치적 보복수사까지 공언하였다. 이는 그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
으로 쌓아 온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고, 과거 정치군인들의 군사독재를 연상시키는 소수 정



치검찰에 의한 검찰공화국을 획책함에 다름없다.”라고 하며 “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이 국
민 위에 군림하는 거대 권력집단이 되어 아무런 통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의 입맛에 
맞게 편의적으로 휘두름으로써 대한민국을 검찰 공포사회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.”는 심각한 우
려를 표명하였다. 또한, “윤석열 후보의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 경위,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
대출 수사시의 선배 전관 봐주기 수사 의혹, 가족 비리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, 
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”공정과 정의“는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
리 저리 휘는 ”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.”고 하였다. 

이어 “부패한 기득권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자 인권변호사로서의 가시
밭길을 걸어 온 이재명 후보만이 이제 시동이 걸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, 우리가 힘들게 쌓아 
올린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며, 검찰을 ‘국민검찰’로 만들 의지와 능력을 갖춘 지도자”

라며 “유능하고 준비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.”고 선언했다. 

-이하 성명서 첨부-


